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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시장 동향분석

(2015년 1/4분기) 요약

□ 2015년 1/4분기 주택매매시장은 기준금리 인하, 심리 개선, 부동

산관련 3대 법안1) 통과 등으로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는

것으로 판단됨.
○ 전국 주택매매 거래량(270,053건)은 전년동기대비 18.3% 증가하

였으며, 2006년 이래 1/4분기 거래량으로는 최대치를 기록함.
     - 수도권(130,045건)과 비수도권(지방 5개 광역시, 62,841건)2)

의 매매거래량은 각각 전년동기대비 22.5%, 17.6% 증가함.

1) 2014년 12월 말 주택법 개정안(분양가상한제의 탄력적 적용),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폐지안, 도시 및 주거환경

정비법 개정안(조합원에게 기존 보유 주택 수만큼 신규 분양 주택배정)이 통과됨.
2) 수도권은 서울, 경기, 인천을 의미하며 비수도권은 부산, 대구, 광주, 대전, 울산을 의미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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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그림 1] 지역별 주택매매 거래량 추이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: 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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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KB국민은행

○ 주택매매가격3)은 전년동기대비 2.3% 상승해 전분기(2.1%)에 이

어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함.
     - 수도권(1.3% → 1.7%)과비수도권(3.5% → 3.9%)의상승세가유지

됐으며,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의 상승률이 높은 현상이 지속됨.
         ※ 부동산관련 업종 종사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‘KDI 주택시장 서베이’

결과에 따르면, 2015년도 주택매매가격의 상승 요인으로 저금리(50.7%), 
주택시장에대한심리개선(19.7%), 공급물량부족(19.1%), 부동산관련 3대
법안통과(3.4%) 등이지목됨. (『부동산시장동향분석』 Part 02. 5 참조)

[그림 2] 지역별 주택매매가격지수 증가율 추이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: 전년동기대비, 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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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KB국민은행

3) 기존 KDI 부동산시장 동향분석에서의 실질 주택매매가격지수 및 실질 주택전세가격지수는 명목 주택가격지수로

변경되었으며, 별도의 언급이 없을 경우 모든 증가율(상승률)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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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2/4분기에도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이 큰 폭으로 증가(전년동기

대비 85.9%)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,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

파트 입주물량(전년동기대비–26.7%)의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임

대시장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임.
     - 특히, 수도권 아파트 분양예정물량이 전년동기대비 187.7% 증

가해 분양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나 입주예정물량은 전

년동기대비 51.2% 감소할 것으로 보임.

[그림 3] 수도권 아파트 입주 및 분양물량 추이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: 호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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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: 2015년 2/4분기는 예정물량임.
          자료: KB국민은행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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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2015년 1/4분기 주택임대시장에서의 전세가격 상승세는 유지되고

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, 이러한 전세가격 상승은 낮은 금리, 전
세공급물량의 감소 등으로 2/4분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사료됨.

○ 전국 주택전세가격은 전년동기대비 3.6% 상승하였으나, 지난분

기(3.8%)에 비해 상승폭은 소폭 축소됨.
     - 지역별로는 매매가격의 경우와 달리 수도권(4.3%)의 상승폭

이 비수도권(3.5%)보다 높은 상태가 지속됨.

[그림 4] 지역별 주택전세가격지수 증가율 추이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: 전년동기대비, 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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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자료: KB국민은행.

     - 한편, 전세가격 상승률이 매매가격 상승률을 지속적으로 상

회하면서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(71.0%)
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함.

○ 전세공급물량 감소 및 금리 하락으로 전세가격 상승 압력은 당

분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됨.
         ※‘KDI 주택시장 서베이’결과에 따르면, 2015년도 주택전세가격의 상

승 요인으로 전세공급물량의 감소(72.3%), 저금리(12.2%), 전세대출제

도(7.7%) 등이 지목됨. (『부동산시장 동향분석』Part 02. 5 참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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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주택담보대출은 주택거래량 증가, 대출금리 하락, LTV 및 DTI 
규제완화 효과 등으로 은행권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확대된 반

면, 비은행권의 경우에는 소폭 감소함.
○ 2015년 2월 말 주택담보대출은 예금은행을 중심으로 전월대비

3.8조원 증가한 465.8조원을 기록함으로써 은행권의 가계대출

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임.
     - 비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은 전월대비 0.1조원 감소한 94.8조

원을 기록

○ 한편, 2015년 3월 시행된 안심전환대출로 부채 총량의 증가 없

이 고정금리·분할상환 대출 비중이 확대됨으로써 가계부채의

구조가 일부 개선된 것으로 판단됨.
         ※ 2014년 가계금융(복지)조사 결과에 따르면, 고령층의 가계부채 문

제는 심화되고 있는 한편 가계부채의 대출구조는 일부 개선되고

있는 것으로 나타남.
           ▸ 가처분소득 대비 거주주택 담보대출의 비율: 20대(121%), 30대

(141%), 40대(128%), 50대(119%), 60대 이상(156%)
           ▸ 거주주택 담보대출의 만기일시상환 비중: 2012년(32.3%) → 

2014년(28.1%)


